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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 권리 보장!최저임금 1만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 권리 보장!

지금 당장!지금 당장!
5.1 노동절에 모인 노동자의 목소리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

소리가 울려퍼졌다. 대전과 충북에서도 노동절대회를 통해 대

한민국 사회를 노동존중 사회로 완전히 바꾸기 위한 노동자

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노동절대회 참가자들은 절박한 요구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 권

리 보장’으로 모았고, 지금 당장!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 권리 보장!

올해 노동절은 여느해와 다르게 노동자들의 공세적인 요구를 

실현해내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동안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방어적인 투쟁을 전개했다면, 촛불투쟁을 거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공세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들의 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 자기 목소

리를 내는 투쟁을 전개했다. 더군다나 이 요구들을 ‘지금 당

장!’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촛불 시민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

게 추진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 정치권을 향해 더 이상 미루

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였다.

새로운 정권을 상대로한 100일 투쟁!

이제 9일 대선이 치러지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새로운 

정권이 촛불투쟁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 정권 출범 초기의 투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부의 

중요 과제인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 기간

에 복수노조법 창구단일화 폐기를 위한 투쟁이 집중적으로 

벌어져야 한다. 노동현장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출 수 있도록  

새 정권을 향한 투쟁을 준비하자.

수석부지부장 8개월만에 지부 품으로 * 이번주 일정 *

■ 지부 선전전
    5/8(월) 13:30 충북 경총 앞

■ 지부 5차 교섭
    5/11(목) 14:00 보쉬

■ 5.18민중항쟁 37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5/13(토) 15:00 광주 5.18광장

성세경 수석부지부장이 8개월 만에 돌아왔다. 작년 8월 31일 징역 8월의 실형

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모든 형량을 꼬박 채우고 5월 2일 새벽 5시에 가

족과 동지들 곁으로 돌아왔다.

수석부지부장은 정리해고와 임금체불로 물의를 빚은 피엘에이 자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한국타이어 민주노조 사수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사

건으로 인해 구속됐다. 자본의 탄압에 맨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은 조금의 꼬투리만 잡혀도 혹독한 법의 처벌을 받는 현실이 여전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석부지부장 동지의 구속 이후 피엘에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2월

의 실형이 선고되고, 한국타이어 자본의 부당한 노조 차별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소중한 성과가 있었다.


